
다수의 리타겟팅 파트너를 사용하는 경우 

각 사용자에게 적절한 수의 광고가 노출되고 각 광고의 가치가 정확

하게 측정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두 리타겟팅 파트너

들이 서로가 얼마나 많은 광고를 표시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

요? 이를 빈도 통제 불가(frequency blindness) 현상이라고 합니다. 

심한 경우 사용자에게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어 오히려 브랜드

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.

또한, 각 리타겟팅 파트너의 입찰가가 광고 노출의 진정한 투자 가치

를 반영하지 않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. 이미 타 파트너를 통해서 보여

진 광고 수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입찰을 해야 하기 때

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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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의 리타겟팅 광고는 RTB 익스체인지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, 클라이언트를 대신해 리

타겟팅 파트너 두 곳 모두가 같은 사용자에게 입찰을 하게 됩니다. 이를 자가 입찰 경쟁(bid 

collision)이라 합니다. 이는 말 그대로 내 예산으로 나와 경쟁을 하고, 같은 광고를 표시하기 위

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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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

리타겟팅 파트너 1

$6 입찰

$9 입찰

비딩
광고주가 높은 입
찰가인 $9 지불

리타겟팅 파트너 2

단일 리타겟팅 파트너 VS 다수 리타겟팅 파트너

 자가 입찰 경쟁
  "왼손과 오른손의 경쟁"

빈도 통제 불가
"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은 모른다"

리타겟팅을 처음 시작하거나 현재 사용 중인 리타겟팅 솔루션을 최적화하려는 경우,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은 한 곳의 리타겟팅 파트너를 사용하는 것이 두 곳의 리타겟팅 파
트너를 사용하는 것 보다 효과적일까? 라는 것입니다. 그 대답을 찾기 위해 크리테오는 심도있는 연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.

마케터가 리타겟팅 파트너 두 곳을 통해 같은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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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로 본 결과

크리테오는 RTB, 데이터 사이언스, 마케팅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팀을 구성

했습니다. 그리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여, 자가 입찰 경쟁과 빈도 통제 불가 현상이 미치는 영

향을 확인했습니다.

크리테오의 팀은 1억 5천만개 이상의 광고 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.

시뮬레이션 결과

연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. 광고주가 두 곳의 리타겟팅 

파트너를 사용하면, 한 곳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ROI가 

22% 감소되었습니다. 리타겟팅 파트너 수가 증가할수록 

ROI 감소폭도 함께 증가합니다.

조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.

한 곳의 리타겟팅 파트너를 사용하고 있다면,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.

여러 곳의 리타겟팅 파트너를 사용하고 있다면, 분석을 통해 최고의 리
타겟팅 솔루션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야 동일한 비용으
로 더 높은 ROI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.

크리테오를 사용하는 여러 고객들이 그렇듯, 리타겟팅 파트너 한 곳을 
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겁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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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criteo.com/kr/insights/%eb%a6%ac%ed%83%80%ea%b8%b0%ed%8c%85-%ed%8c%8c%ed%8a%b8%eb%84%88%eb%a5%bc-%ed%95%9c-%ea%b3%b3%eb%a7%8c-%ec%82%ac%ec%9a%a9%ed%95%b4%ec%95%bc-%ed%95%98%eb%8a%94-%ec%9d%b4%ec%9c%a0/

